
 

 

 

한반도 분단 극복이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열쇠 

1894년 한반도에는 서세동진(西勢東進)의 물결이 숨 가쁘게 몰아닥쳤다. 메이지유신 이후 성장한 일본이 

중국의 빗장을 열려는 시도가 본격화한 때였다. 쇄국의 열쇠를 풀고 자력갱생을 위한 개방과 개혁을 추구했

던 갑오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1894년 한반도는 청일의 전쟁터로 변했다. 국운이 쇠한 조선은 열강에 흔들

렸고, 차차 일본의 영향권하에 끌려들어갔다.  

 

2014년 갑오년에는 동세서진(東勢西進)의 기운이 보인다.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가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와 투자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미국만의 몸짓이 아니라 세계적 트렌드가 됐다. 

1978년 개혁 개방으로 잠에서 깨어난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2010년 일본을 추월하면서 동아시아

에서 중일 양강이 경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일본의 상대적 추락 속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중일 간의 경쟁은 다시 동아시아에 대립과 갈등의 바람을 일

으키고 있다. 한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본과 덩치 큰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내의 외

교안보 전략가들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 일본 북한을 다루는 시각은 백가쟁명이다. 대외전

략에 대한 합의가 흔들리면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끼리끼리 앉으려 하는 모습은 19세기 말을 연상시킨다. 

동아시아에서 세력 전이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국내에서 대외전략 노선을 두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1894

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2014년의 동아시아와 한국은 1894년과 다르다. 우선 한국이 19세기 말의 약소국은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고래들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는 아니다. 돌고래 정도의 몸집과 명민한 

적응력을 갖추었다. 분단이라는 현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문(文)을 여전히 

숭상하지만 무(武)를 겸비한 중견국이 된 것이다. 한국이 동아시아를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파워로 성장했다.  

 

또한 21세기의 한국은 세계의 흐름을 외면한 채 쇄국주의를 고수하던 폐쇄국가가 아니다. 동아시아 어느 

국가보다도 개방적인 국제통상 선진국이자 발전된 기술력과 소프트 파워로 세계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측면

도 있다.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도 가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에는 선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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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은 고립무원의 외톨이도 아니다. 1894년에는 서구 열강들과 연계가 없었지만, 2014년의 한국

은 세계 최강 국가이자 민주주의의 선도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역내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역외의 

미국이나 유럽과 유연한 연계전략을 펼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1894년에는 없었던 커다란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가 둘로 갈라진 분단국가의 현실을 어떻

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는 21

세기 한국의 가장 커다란 과제이다. 분단의 극복은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중

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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